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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Jenkins (2002)에 따르면 비원어민 화자들은 영어 사용자와 영어 학습자로 분류된다. 비즈

니스 교육과 같은 전문 그룹에 속하는 전문가 영어 사용자는 영어 학습자와 구별되며 이들은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구사력을 지닌다. 또한 이문화간 화용연구에서는 화용 능력은 문법 지
식과 다르게 관심 문화적 인식과 같은 인지 활동에 기반을 둠으로써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비
원어민 화자들이 또한 높은 화용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된다. 이들은 여러 문화에 노출됨
으로써 화용 인식을 높이고 상호 적용을 통해서 의사 소통 능력을 가지게 된다. (Kecskes 
2015).  

완화 장치는 여러 화용적 장치 가운데 화자 간 의미를 교환함으로써 관계적 의미를 형성하
는 기능을 지닌다. 문장 및 문장 구성 요소들을 수식할 뿐 아니라 화용적 관점에서 화자의 견
해나 태도를 표현한다 (Coates 1993; Holmes 1990).  따라서 완화 장치는 문장의 의미는 바
꾸지 않으면서 메시지의 톤을 조절함으로써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는 단순히 의미 만을 교환하는 게 아닌 화자 간 견해와 태도를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화 장치의 원활한 사용은 화용 능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전문가 영어 사용자들의 화용 능력 이해를 위해서 두 종류의 브리핑 자료를 구축 영어 원어
민 화자들과 비교해 본다. 국제 보건 기구 (WHO)과 미국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 코퍼스 자료 
안의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백악관 브리핑 자료와 국제 보건 기구 (WHO) 코퍼
스내 완화 장치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코퍼스 자료 내 완화 장치 사
용 빈도수를 비교하고 국제 보건 기구 내 실제 사용 실태를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영
어 사용자의 화용 능력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해서 실제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화용 
능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질문으로 
1) 백악관 브리핑과 국제 보건 기구 브리핑 내 완화 장치 빈도수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2) 두 종류의 브리핑 코퍼스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연구 결과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영어 화용 능력은 무엇인가?

2. 연구 배경

2.1. 브리핑 담화 속 완화 장치



브리핑은 제도 담화로 정의되고(Drew and Herritage 1992; Partington 2008) 격식과 비
격식적 특징을 지닌다. 격식적 특징은 TV나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메시지
를 전한다. 비격식적 특징으로는 주요 참가자인 대변인과 기자단의 상화 작용으로 이루어진
다. 브리핑은 주요 3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 인사하기 2) 간단한 보고 및 최근 정보 요
약 3) 질의응답이다. 회의 호스트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히 인사한다.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최
근 정보를 회견을 통해서 전달한다. 브리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질의 응답 시간이
다. 조직의 참가자들과 기자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 국내 질병 관리 본부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브리핑과 같은 정치 제도 담화 내 체면 위협성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증가된다. 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완화 장치 사용이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공식 담화 내 완화 장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완화 장치는 Hyland의 영향으로 쓰기 
담화에서 주로 많이 연구되어 있다. Fraser (2010)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완화 장치
들을 분석하고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완화 장치는 브리핑 담화 내 도
전적 질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화 장치는 모호해지고 암시적으로 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되
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줄일 수가 있다. 

2.2. 완화 장치 이전 연구

완화 장치 분류의 주요 연구로 Prince et al. (1982), Salager-Meyer (1994), 그리고 
Fraser (2010)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세 연구는 완화 장치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언
어 장치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Prince et al. (1982)는 완화 장치를 수식어과 부가절로 크
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Salager-Meyer (1994)는 조동사, 형용사와 같은 6가지 문법 장치 
Fraser는 형태 기능 범주로 문법 장치 외에 화용적 장치들도 포함하였다. 

여러 완화 장치 가운데 양상 조동사와 양상 부사는 태 (modality)라는 문법적 용어가 나타
내듯이 화자의 견해나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 장치로 포함된다. 양상 부사의 경우 원어민과 학
습자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로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따르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원어민 화
자들의 경우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양상 부사를 사용하는 반면 학습자들의 경우는 확실성
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Hyland 2000; Takimoto 2015). 이런 차이를 어휘 
비가시적 가설 (Lexical invisibility hypothesis)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에 비해서 더 가시적이라는 설명으로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보다 학습
자에게는 더 가시적이라는 설명이다. 

Fraser (2009)는 대명사를 거리 두기 전략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명사는 화자의 관점을 나
타내는 장치로 주관적 객관적 구조에 기여한다. 인칭 대명사에서 비인칭 대명사로 전환되는 
경우 주관적 객관적 관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주관적 관점은 I 와 you 
관점에서 말하고 객관적 구성은 it나 we와 같은 대명사가 사용된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 객관
적 구조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학습자들은 문법적 해석에 치중된 주관적 관점에 치중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 장치 관련 비교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완화 장치를 분석하였
다. 양상 동사는 영어의 핵심 동사 (core modal verbs) 9개를 포함하고 양상 부사는 이전 



연구에서 가장 빈도수 높은 500개 단어에 포함된 8개 부사를 포함하였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부사로 각각 4개씩 포함되었다. 대명사는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
해서 각각 2개씩 총 4개를 포함했다. 따라서 총 21개의 어휘가 포함되었다. 

인식 조동사: can; will; could; would; may; might; shall; should; must

양태 부사: really; actually; probably; maybe; exactly; certainly; definitely; kind of

대명사: I; you; we; it

3. 연구 방법과 분석

3.1. 코퍼스 자료

연구 자료는 국제 보건 기구와 백악관 브리핑 회담을 바탕으로 구축된 코퍼스를 사용하였
다. 

WHO 코퍼스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과 PDF 문서로부터 생성되었다. 2020년 2월 이
후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과 달리 현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적 확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시작되었다. 국제 보건 기구 기자 브
리핑은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실시 되고 비디오로 녹음 공개되었다. 본 자료는 3월 11일 공
식적으로 코로나 발발이 선포된 날로부터 5일 간 이루어진 회의내용이 수집되었다. 코퍼스 자
료는 줌 기자 회견 영상에서 pdf 텍스트로 전환된 문서를 사용하였다. 이 텍스트는 총 
50,730 단어를 포함한다. 

백악관 브리핑 자료는 비슷한 시기에 Youtube를 통해 제공된 영상으로 5일 간 제공된 영
상을 기반으로 동일한 주제를 위해서 같은 날 3월 11일 코로나 관련 보건 브리핑 자료를 발
췌하였다. 보건과 팬데믹에 중점을 둔 기자 회견 비디오를 자료로 삼았다. 이 영상들은 미국 
정부가 대중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힌 기자 회견을 기반으로 한다. 백악관 브리핑은 내용상 유
트브 영상에서 자막을 선택하여 텍스트화 코퍼스 자료로 전환하였다. 코퍼스 자료는 유트브 
영상의 자막 제공 앱인 구글 LLL 프로그램을 사용 자막을 추출 텍스트 문서화 하고 총 
74,931 단어로 이루어졌다. 

3.2. 완화 장치 선별과 코딩

자료 분석은 콘코던스 프리그램인 Ant Con을 이용 목표 어휘 빈도수를 추출하고 두 자료 
간 총 어휘 수의 차이를 고려 동일시 하기 위해서 빈도수는 원자료 빈도수 (raw frequency)
는 정규 빈도수 (normalized frequency)로 환산되었다.  

4. 연구 분석

4.1. 완화 장치 사용 빈도수

세 가지 완화 장치 양상 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명사 정규화된 빈도수로 환산된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U.S와 WHO 브리핑 분석 결과는 세 종류의 완화 장치 빈도수에서 유사점을 보여준다. 두 
자료에서 모두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조동사가 두 번째로 그리고 부사가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부사는 두 코퍼스에서 5%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고 조동사와 대명사에
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양상 조동사는 WHO 자료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23% > 15%) 대명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80% > 72%). 

4.2. 통계 분석을 통한 두 코퍼스 간의 차이

백악관 브리핑과 WHO 브리핑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ANOVA 분석을 통
해서 알아보았다. 양상 조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명사에서 빈도수에서 두 코퍼스 자료는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 분석 결과는 두 코퍼스 간의 차이가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
났다 (F(4.1)=0.81.n.s.). 

4.3. 브리핑 코퍼스에서 양상 조동사 사용 실태  
영어 양상 조동사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영어 코어 양상 조동사 가운데 can, will, would, 

그리고 could의 사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코퍼스 분석에서도 상위 4개의 
조동사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Source of
V.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76962853.5 1 76962854 0.061579326 0.816236 7.708647

Within 499926576
8

4 1.25E+09

Total 507622862
2

5

<표2> 두 코퍼스 간 통계 분석

항목 1 WHO 코퍼스 백악관 코퍼스

대명사 57,441 (72%) 81,781 (80%)

양상 조동사 18,510 (23%) 14,786 (15%)

양상 부사 4,278 (5%) 5,151 (5%)

총 빈도수 80,229 101,718

<표1> 두 코퍼스 간 완화 장치 빈도수



상위 4개의 양상 조동사 빈도수는 두 코퍼스에서 같은 순위로 사용되었다. 빈도수에서는 차
이가 있지만 현재형 두 개의 조동사가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과거형에서는 would 사용
이 could 사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an > will > would > could

영어 조동사에서는 4가지 조동사가 많이 사용된다. 빈도수를 보게 되면 ca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 will이 많이 사용된다. 과거형 could와 would에서는 would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상 영어에서 could가 would보다 높게 나오는 것과 다른 결과
를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브리핑이라는 제도 담화 특성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could의 사용이 
불확실성 회피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백악관 코퍼스와 WHO 코퍼스의 차이로는 상위 양상 조동사의 분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 코퍼스의 경우 can, will, would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에 비
해서 WHO 브리핑의 경우는 can의 사용이 다른 양상 동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브리핑 코퍼스에서 양상 부사 사용 실태

두 자료 모두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백악관 코퍼스에서는 확
실성 부사가 65% 불확실성 부사는 35%가 사용되었고 WHO 코퍼스에서는 확실성 부사가 
81% 불확실성 부사는 19%가 사용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전 연구와 비교해서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불확실성 부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대치된다. 이 결과는 브리핑이라는 장르상 성격과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상 
담화에서는 불확실성 부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비해서 브리핑은 전문가 담화로 자신감의 결여

WHO 브리핑 백악관 브리핑

양상부사 원자료 빈도수 정규화 원자료 빈도수 정규화

확실성 175 (81%) 3449 250 (65%) 3336

불확실성 42 (19%) 829 136 (35%) 1815

총빈도수 217 (100%) 4278 386 (100%) 5151

<표4> 양상 부사 빈도수

항목 1 WHO 코퍼스 백악관 코퍼스

can 62 77

will 37 66

would 15 52

could 4 23

<표3> 양상 조동사 빈도수



는 메시지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따르면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은 원어민 화자들의 완화 장치 사용에서 빈도수
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양상 조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
명사의 빈도수에서 두 그룹의 영어 화용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어민 화자들과 영어 학습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완화 장치 차이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전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특정 요소에 치우치게 사용하는 (can 의존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에 비해서 전
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은 영어 학습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완화 장치 사용은 형식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영어 완화 장치 사용에 있어서 일상 언어와 브리핑 담화 속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완화 장치 사용에 있어서 확실성 장치보다 불확실성 장치 사용이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비해서 브리핑 담화 속 완화 장치에서는 불확실성 장치보
다 확실성 장치에 대한 사용이 선호되었다. 예를 들어 양상 부사 사용에서 두 코퍼스 모두에
서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브리핑 담화의 목적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를 위해서 모호한 발언은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확실성 부사 사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 기반으로 확실성 장치 선호는 양상 조동사 사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형 양상 조동사 could와 would 사용에서 일상 영어에서는 could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리핑 담화 분석에서는 would 사용이 could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장치 중의 하나인 could의 가능성이나 의심의 의미로 비슷한 회피 패턴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두 개의 영어권 브리핑 코퍼스가 지니는 공통된 패턴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어 화
용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양상 조동사의 경우는 네 개의 조동사가 상위 빈도수 높은 조동
사로 포함되었고 이 결과는 이전의 일상 영어 코퍼스에서도 나타난 패턴과 비슷하다. 영어 양
상 조동사에서 can, will, could, 그리고 would가 담화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상위 
빈도수 높은 조동사로 사용되었다. 양상 부사 사용에 있어서도 불확실성보다 확실성 부사 사
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의 화용 능력에 대한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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